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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 determine the diet of Ridged-eye flounder, Pleuronichthys cornutus in the South Sea of Korea, a total of 207 individuals 
were collected in 2022 (February, April, May, August, and November) and 2023 (January, February, April, July, and October) 
by the Fisheries science survey vessels of NIFS. The total length (TL) range of these specimens was from 14.1 to 33.9 cm, 
and the stomach contents of 100 individuals, not on an empty stomach, were analyzed. Polychaeta was the most important 
prey component in the diets of P. cornutus based on an Index of relative importance (%IRI) of 55.5%. Followed by amphipoda 
with a %IRI value of 21.3%. Polychaeta was an important component in diets across all size classes (＜ 20.0 cm, 20.0-25.0 
cm, ≥ 25.0 cm) of P. cornutus; as they grew, the %IRI value of amphipoda decreased and the %IRI value of anthozoa 
and holothuroidea increased. There was also a significant increase in the mean weight of prey per stomach with growth. 
P. cornutus consumed polychaeta in all seasons, with spring and autumn being the most dominant seasons. In summer, gastropoda 
was the dominant prey, and in winter, holothuroidea was the dominant pr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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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연안을 비롯하여 일본 홋카이도 이남, 타이완, 중국해 

등에 분포한다(Kim et al., 2005). 또한 도다리의 산란기

는 가을에서 겨울이며, 산란기 동안에 2회 이상 산란하

는 다회산란종이다(Nam, 2013).
2004년부터 2023년까지의 우리나라 가자미류 어획량 

자료를 살펴보면, 남해에서의 가자미류 어획량은 우리

나라 전체 가자미류 어획량의 약 58.2%를 차지하는 것

으로 나타났으며, 2007년 약 13,700톤의 가자미류가 어

획되어 최대 어획량을 보였다(KOSIS, 2024). 이후 서서

히 감소하여 2017년에 약 7,100톤이 어획되었으나, 최근 

5년간의 평균 어획량은 약 10,300톤으로 서서히 회복되

는 추세를 보였다. 도다리의 어획량은 통계적으로 분리

되어 있지 않아 정확한 어획량을 파악하기 어렵지만, 
국내에서 상업적 가치가 높은 수산자원으로 알려져 있

기 때문에, 지속적인 자원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

다(Hwang and Kwon, 2009). 
어류의 식성 연구는 해양 생태계 내에서 대상 어종의 

생태적 지위와 먹이 사슬 관계를 파악하여 생태계 기반 

자원관리 및 평가에 대한 생태학적 정보를 제공하기 때

문에 중요하다(Jin et al., 2022). 도다리의 식성에 관한 

국외 선행연구로는 저서성 어류의 식성에 관한 종간 관

계 연구(Hatanaka et al., 1954), 점넙치(Pseudorhombus 
pentophthalmus)와 도다리 자어의 분포와 식성(Kuwahara 
and Suzuki, 1983), 중국 발해만에 서식하는 저서성 어류 

자어의 생활사 주기(Shuozeng, 1995a)와 성체의 먹이 활

용도(Shuozeng, 1995b) 등이 있고, 국내 선행연구로는 통

영 주변 해역에 서식하는 문치가자미(Pseudopleuronectes 
yokohamae)와 도다리의 전반적인 생물학적 특성에 대

한 연구가 있다(Nam, 2013). 이와 같이 도다리의 식성에 

대하여 국내·외로 비교적 많은 연구가 수행되었지만 대

부분 도다리의 식성에 대한 단편적 결과에 대해 언급하

고 있을 뿐이며, 가장 최근 이루어진 연구는 약 10년 

전에 이루어진 연구이기 때문에 도다리의 식성에 관한 

데이터의 최신화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최근 

기후 변화로 인해 전지구의 평균 해면 수온은 꾸준한 

상승률을 보이고 있으며, 우리나라 주변 해역 또한 높은 

상승률을 나타내고 있는데, 그중에서도 남해는 기후 및 

환경 변화에 가장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곳이다(Ju and 
Kim, 2013; OCPC, 2023). 기후 변화와 환경 오염 등에 

의한 생물의 서식 환경 변화는 개체군 내에 영향을 주어 

도다리의 섭식에 변화를 줄 수 있기 때문에 대상 어종의 

자원 상태 파악 및 관리를 위하여 추가적인 생태학적 

연구가 필수적이다. 
따라서 이번 연구의 목적은 우리나라 남해에 출현하

는 도다리를 대상으로 1) 위내용물 조성, 2) 크기군별 

먹이생물 조성의 변화, 3) 계절별 먹이생물 조성의 변화

를 파악하여 도다리에 대한 기초생태학적 자료를 제공

하는 것이다. 

재료 및 방법

이번 연구에 사용된 도다리는 2022년(2월, 4월, 5월, 
8월, 11월)과 2023년(1월, 2월, 4월, 7월, 10월)에 국립수

산과학원 수산과학 조사선 탐구 21호, 22호, 23호의 저

층트롤어구(Bottom trawl net)를 이용하여 남해의 98, 
99, 104, 105, 110, 212, 213, 214, 222, 223, 242, 252 
해구에서 채집되었다(Fig. 1). 채집된 시료의 전장(Total 
length)은 0.1 cm, 습중량(Wet weight)은 1.0 g 단위까지 

측정하였고, 각 개체별로 위를 적출하여 10% 중성 포르

말린에 고정하였다.
위내용물은 해부현미경을 이용해 가능한 종(Species) 수

준까지 분류하였으며, 소화의 진행으로 동정이 어려울 경

우, 과(Family) 수준으로 동정하였다. 먹이생물은 종류별

로 개체수를 계수하였고, 습중량을 0.0001 g 단위까지 측

정하였다. 위내용물 분석 결과는 각 먹이생물에 대한 출현

Fig. 1. Location of study area in the South Sea,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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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도(%F), 개체수비(%N), 습중량비(%W)로 나타내었다. 

여기서, Ai는 위내용물 중 해당 먹이생물이 출현한 도

다리의 개체수이고, N은 먹이를 섭식한 도다리의 총 개

체수, Ni (Wi)는 해당하는 먹이생물의 개체수(습중량)이
며, Ntotal (Wtotal)은 전체 먹이생물의 개체수(습중량)이다. 
섭식된 먹이생물의 상대중요도지수(Index of relative 
importance, IRI)는 다음의 식을 이용하여 구하였다

(Pinkas et al., 1971).

    × 

상대중요도지수는 백분율로 환산하여 상대중요도지

수비(%IRI)로 나타내었다. 

  
  



 × 

계절별 먹이생물 조성을 알아보기 위해 봄(3-5월; 
n=32), 여름(6-8월; n=19), 가을(9-11월; n=21), 겨울(12-2
월; n=28)로 구분하여 각 분류군의 상대중요도지수를 통

해 먹이생물의 조성을 분석하였으며, 크기군에 따른 먹

이생물 조성의 변화를 파악하기 위해 먹이생물의 변화가 

관찰된 전장과 모집단을 비교할 수 있는 개체수를 고려

하여 3개의 크기군(＜20.0 cm, n=23; 20.0-25.0 cm, 
n=49; ≥25.0 cm, n=28)으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또한 

크기군별 먹이섭식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크기군별 개체당 

평균 먹이생물 개체수(Mean number of preys per stomach, 
mN/ST)와 개체당 평균 먹이생물 중량(Mean weight of 
preys per stomach, mW/ST)을 구하였고, 상기 분석 과정은 

일원배치 분산분석(One-way ANOVA, Microsoft excel 
365)을 이용하여 유의성을 검정하였다.

결 과

위내용물 조성

이번 연구에서 채집된 도다리 207개체 중 공복인 개

체는 107개체로 51.7%의 공복률을 나타내었다. 먹이를 섭

식한 도다리 100개체의 위내용물을 분석한 결과(Table 1), 
도다리의 주요 먹이생물은 50.0%의 출현빈도, 26.5%의 

개체수비, 35.3%의 습중량비를 나타내어 55.5%의 상대

중요도지수비를 차지한 갯지렁이류(Polychaeta)였다. 두 

번째로 중요한 먹이생물은 24.0%의 출현빈도와 48.5%의 

개체수비, 1.0%의 습중량비를 나타내어 21.3%의 상대중

요도지수비를 차지한 단각류(Amphipoda)였다. 그 다음으

로 중요한 먹이생물은 해삼류(Holothuroidea)와 산호충류

(Anthozoa)로, 각각 10.8%와 7.1%의 상대중요도지수비

를 나타내었다. 그 외에 복족류(Gastropoda), 새우류

(Macrura), 어류(Pisces) 등이 출현하였으나 상대중요도

지수비는 각각 5.0% 이하로 비교적 낮은 비율을 보였다. 

크기군별 먹이생물 조성

상대중요도지수비를 이용하여 도다리의 크기군별 먹

Prey organism %F %N %W %IRI
Amphipoda 24.0 48.5 1.0 21.3 

Caprellidae 1.0 0.3 +
Gammaridae 21.0 44.0 0.8 
Unidentified Amphipoda 2.0 4.2 0.2 

Anomura 1.0 0.3 + +
Munida japonica 1.0 0.3 +

Brachyura 1.0 0.3 + +
Charybdis bimaculata 1.0 0.3 +

Cumacea 1.0 0.3 + +
Euphausiacea 2.0 1.0 0.1 +
Macrura 3.0 1.0 0.8 0.1 
Anthozoa 16.0 5.5 19.3 7.1 
Ascidiacea 2.0 0.6 + +
Gastropoda 15.0 9.7 9.0 5.0 
Holothuroidea 16.0 5.5 32.2 10.8 
Pisces 2.0 0.6 2.3 0.1 
Polychaeta 50.0 26.5 35.3 55.5 

Eunicidae 1.0 0.3 0.2 
Lumbrineridae 1.0 0.3 0.3 
Nereididae 2.0 0.6 5.8 
Unidentified Polychaeta 46.0 25.2 29.0 

Total 100.0 100.0 100.0 
+: less than 0.1%.

Table 1. Composition of the stomach contents of 
Pleuronichthys cornutus by frequency of occurrence (%F),
number (%N), weight (%W) and index of relative 
importance (%IRI) collected in the South Sea,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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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3개의 크기군(＜20.0 cm, n=23; 20.0-25.0 cm, 
n=49; ≥25.0 cm, n=28)으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또한 

크기군별 먹이섭식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크기군별 개체당 

평균 먹이생물 개체수(Mean number of preys per stomach, 
mN/ST)와 개체당 평균 먹이생물 중량(Mean weight of 
preys per stomach, mW/ST)을 구하였고, 상기 분석 과정은 

일원배치 분산분석(One-way ANOVA, Microsoft excel 
365)을 이용하여 유의성을 검정하였다.

결 과

위내용물 조성

이번 연구에서 채집된 도다리 207개체 중 공복인 개

체는 107개체로 51.7%의 공복률을 나타내었다. 먹이를 섭

식한 도다리 100개체의 위내용물을 분석한 결과(Table 1), 
도다리의 주요 먹이생물은 50.0%의 출현빈도, 26.5%의 

개체수비, 35.3%의 습중량비를 나타내어 55.5%의 상대

중요도지수비를 차지한 갯지렁이류(Polychaeta)였다. 두 

번째로 중요한 먹이생물은 24.0%의 출현빈도와 48.5%의 

개체수비, 1.0%의 습중량비를 나타내어 21.3%의 상대중

요도지수비를 차지한 단각류(Amphipoda)였다. 그 다음으

로 중요한 먹이생물은 해삼류(Holothuroidea)와 산호충류

(Anthozoa)로, 각각 10.8%와 7.1%의 상대중요도지수비

를 나타내었다. 그 외에 복족류(Gastropoda), 새우류

(Macrura), 어류(Pisces) 등이 출현하였으나 상대중요도

지수비는 각각 5.0% 이하로 비교적 낮은 비율을 보였다. 

크기군별 먹이생물 조성

상대중요도지수비를 이용하여 도다리의 크기군별 먹

Prey organism %F %N %W %IRI
Amphipoda 24.0 48.5 1.0 21.3 

Caprellidae 1.0 0.3 +
Gammaridae 21.0 44.0 0.8 
Unidentified Amphipoda 2.0 4.2 0.2 

Anomura 1.0 0.3 + +
Munida japonica 1.0 0.3 +

Brachyura 1.0 0.3 + +
Charybdis bimaculata 1.0 0.3 +

Cumacea 1.0 0.3 + +
Euphausiacea 2.0 1.0 0.1 +
Macrura 3.0 1.0 0.8 0.1 
Anthozoa 16.0 5.5 19.3 7.1 
Ascidiacea 2.0 0.6 + +
Gastropoda 15.0 9.7 9.0 5.0 
Holothuroidea 16.0 5.5 32.2 10.8 
Pisces 2.0 0.6 2.3 0.1 
Polychaeta 50.0 26.5 35.3 55.5 

Eunicidae 1.0 0.3 0.2 
Lumbrineridae 1.0 0.3 0.3 
Nereididae 2.0 0.6 5.8 
Unidentified Polychaeta 46.0 25.2 29.0 

Total 100.0 100.0 100.0 
+: less than 0.1%.

Table 1. Composition of the stomach contents of 
Pleuronichthys cornutus by frequency of occurrence (%F),
number (%N), weight (%W) and index of relative 
importance (%IRI) collected in the South Sea, Korea

이생물의 변화를 분석한 결과(Fig. 2), ＜20.0 cm, 
20.0-25.0 cm, ≥25.0 cm의 3개의 크기군으로 구분되었

다. 가장 작은 크기군인 ＜20.0 cm 크기군에서는 갯지렁

이류가 57.3%의 상대중요도지수비를 보여 가장 높은 비

율을 차지하였으며, 그 다음은 단각류가 34.1%의 비율

을 나타내었다. 그 외에 복족류, 해삼류 등도 섭식하였으

나 그 비율이 각각 6.2% 이하로 비교적 높지 않았다. 
20.0-25.0 cm 크기군에서는 갯지렁이류의 비율이 62.3%
로 증가하였고, 단각류의 비율이 19.5%로 감소하였다. 
또한, ＜20.0 cm 크기군에서는 출현하지 않았던 산호충

류가 출현하여 9.0%를 차지하였다. 그 외에는 복족류, 
해삼류 등이 각각 4.6% 이하의 비율을 나타내었다. ≥
25.0 cm 크기군에서는 갯지렁이류가 55.0%를 차지하여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고, 해삼류가 23.3%를 차지

하여 이전 크기군에 비해 대폭 증가하였다. 따라서, 도다

리는 모든 크기군에서 갯지렁이류를 주로 섭식하였으

며, 성장함에 따라 갯지렁이류의 섭식비율은 증가하였

다가 감소하였고, 단각류와 복족류의 섭식비율은 감소

하는 반면 해삼류와 산호충류의 섭식비율은 증가하는 

경향이 나타났다.
성장에 따른 크기군별 개체당 평균 먹이생물 개체수

와 중량에 유의한 변화가 있는지 알아본 결과(Fig. 3), 
도다리의 개체당 평균 먹이생물 개체수는 ＜20.0 cm 크
기군에서 3.88개체, 20.0-25.0 cm 크기군에서 1.98개체, 
≥25.0 cm 크기군에서 1.57개체로 나타났으며, 통계적

으로 유의한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F=3.066, P＞

0.05). 개체당 평균 먹이생물 중량은 ＜20.0 cm 크기군

에서 0.27 g, 20.0-25.0 cm 크기군에서 0.59 g, ≥25.0 
cm 크기군에서 1.60 g으로 나타났으며, 통계적으로 유

의한 차이를 나타냈다(F=3.066, P＜0.05). 

계절별 먹이생물 조성

계절별 먹이생물 조성의 변화를 분석한 결과(Fig. 4), 
도다리는 모든 계절에 갯지렁이류를 섭식하였으나 계절

에 따라 섭식 비율의 차이가 관찰되었다. 봄철에는 갯지

렁이류가 85.4%의 비율을 보였고, 산호충류가 13.9%를 

차지하여 연중 가장 높은 비율을 나타내었다. 여름철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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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Ontogenetic changes in composition of the stomach
components by %IRI of Pleuronichthys cornutus collected
in the South Sea,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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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갯지렁이류가 7.3%로 대폭 감소하여 연중 가장 낮은 

비율을 보였고, 복족류와 단각류가 출현하여 각각 

56.4%와 35.8%를 보여 연중 가장 높은 비율을 나타내었

다. 가을철에는 갯지렁이의 비율이 71.7%로 다시 증가

하였고, 단각류와 복족류의 비율이 각각 19.6%와 1.2%
를 보여 감소하였다. 겨울철에는 해삼류가 59.8%로 가

장 높은 비율을 나타내었고, 갯지렁이가 30.2%의 비율

을 나타내었다. 그 외에 산호충류와 단각류 등이 나타났

으나 그 비율이 각각 7.1% 이하로 비교적 높지 않았다. 

고 찰

이번 연구 결과 도다리의 가장 중요한 먹이생물은 갯

지렁이류였으며, 그 다음으로 중요한 먹이생물은 단각

류였다(Table 2). Nam (2013)에 의해 연구된 통영 주변 

해역에 서식하는 도다리의 주 먹이생물 또한 갯지렁이

류와 단각류가 중요한 먹이생물로 나타나 이번 연구와 

동일한 결과를 보였다. Yamada et al. (2007)에 의하면 

일본 연안에 서식하는 가자미과 어류들은 식성에 따라 

크게 갑각류(Crustacea)를 선호하는 그룹, 갯지렁이류를 

선호하는 그룹, 거미불가사리류(Ophiuroidea)를 선호하

는 그룹으로 구분되며, 도다리는 갯지렁이류를 선호하

는 그룹에 속한다고 보고하였는데, 이번 연구에서 도다

리는 갯지렁이류와 단각류를 주로 섭식하고 그 외에 해

삼류, 산호충류, 복족류 등의 저서성 생물을 섭식한 것을 

관찰할 수 있었다. 따라서 도다리는 갯지렁이류와 단각

류를 주 먹이생물로 하는 저서 육식성 어류임을 알 수 

있었다. 
이번 연구에서 도다리는 모든 크기군에서 갯지렁이류

를 가장 중요한 먹이생물로 섭식하였다. 큰 크기군으로 

갈수록 단각류의 상대중요도지수비는 다소 감소하고, 
산호충류와 해삼류의 상대중요도지수비가 다소 증가하

는 경향이 나타났지만, 뚜렷한 먹이전환은 일어나지 않

은 것으로 판단된다. 선행연구에 따르면 통영 주변 해역

에 서식하는 도다리는 갯지렁이류와 단각류에서 점차 

산호충류로 한 차례의 먹이전환이 일어났다고 보고되었

다(Nam, 2013). Nam (2013)의 연구에서 도다리는 표준

체장 15.0-17.0 cm의 크기군을 기준으로 점차 산호충류

의 습중량비가 증가하였으며, 단각류와 갯지렁이류의 

습중량비가 감소하였고, 21.0 cm 이상의 크기군에서 산

호충류가 가장 우점하였다. 이를 보면 도다리는 20.0 cm 
미만의 전장에서 먹이전환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추정된

다. 이번 연구에서 채집된 도다리의 전장 범위는 

14.1-33.9 cm로, 14.1 cm 미만의 도다리는 어획되지 않

았기 때문에 도다리의 전반적인 식성을 파악할 수 없었

다. 하지만 선행연구를 살펴본 결과(Table 3), 와카사만

에서 채집된 체장 4.5-8.2 mm의 도다리 자어는 미충류

(Urochordata)와 단각류를 주로 섭식하였고, 발해만에 

서식하는 체장 4.3-10.6 cm의 도다리는 연체동물류

(Mollusca)와 갑각류를 주로 섭식하였다(Kuwahara and 
Suzuki, 1983; Shuozeng, 1995a). 따라서 14.1 cm 미만 

크기의 도다리에서 소형 갑각류, 연체동물류, 미충류에

서 갯지렁이류로의 1차 먹이전환이 일어날 것으로 추측

Reference Research area Length range Main prey items

Kuwahara and Suzuki (1983) Wakasa Bay, Japan 4.5-8.2 mm
(BL, Body length)

by N; Urochordata, 
Amphipoda

Shuozeng (1995a) Bohai Sea, China 4.3-10.6 cm (BL) by %W; Mollusca, Crustacea

Table 3. Comparison the results of previous international studies of Pleuronichthys cornutus by research area, length range 
and main prey item

This study Nam (2013)
Research area South Sea Coastal water of Tongyeong

Collection year 2022, 2023 2010
Length range 14.1-33.9 cm (TL, Total length) 12.0-29.5 cm (SL, Standard length)

Main prey items (%IRI) Polychaeta (55.5%), 
Amphipoda (21.3%)

Polychaeta (46.9%), Amphipoda (37.4%), 
Anthozoa (12.0%)

Ontogenetic changes   
 of main prey items Polychaeta  Amphipoda → Polychaeta → Anthozoa

Table 2. Itemized comparison the results of previous in-country studies of Pleronichthys cornut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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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남해에 출현하는 도다리(Pleuronichthys cornutus)의 식성

는 갯지렁이류가 7.3%로 대폭 감소하여 연중 가장 낮은 

비율을 보였고, 복족류와 단각류가 출현하여 각각 

56.4%와 35.8%를 보여 연중 가장 높은 비율을 나타내었

다. 가을철에는 갯지렁이의 비율이 71.7%로 다시 증가

하였고, 단각류와 복족류의 비율이 각각 19.6%와 1.2%
를 보여 감소하였다. 겨울철에는 해삼류가 59.8%로 가

장 높은 비율을 나타내었고, 갯지렁이가 30.2%의 비율

을 나타내었다. 그 외에 산호충류와 단각류 등이 나타났

으나 그 비율이 각각 7.1% 이하로 비교적 높지 않았다. 

고 찰

이번 연구 결과 도다리의 가장 중요한 먹이생물은 갯

지렁이류였으며, 그 다음으로 중요한 먹이생물은 단각

류였다(Table 2). Nam (2013)에 의해 연구된 통영 주변 

해역에 서식하는 도다리의 주 먹이생물 또한 갯지렁이

류와 단각류가 중요한 먹이생물로 나타나 이번 연구와 

동일한 결과를 보였다. Yamada et al. (2007)에 의하면 

일본 연안에 서식하는 가자미과 어류들은 식성에 따라 

크게 갑각류(Crustacea)를 선호하는 그룹, 갯지렁이류를 

선호하는 그룹, 거미불가사리류(Ophiuroidea)를 선호하

는 그룹으로 구분되며, 도다리는 갯지렁이류를 선호하

는 그룹에 속한다고 보고하였는데, 이번 연구에서 도다

리는 갯지렁이류와 단각류를 주로 섭식하고 그 외에 해

삼류, 산호충류, 복족류 등의 저서성 생물을 섭식한 것을 

관찰할 수 있었다. 따라서 도다리는 갯지렁이류와 단각

류를 주 먹이생물로 하는 저서 육식성 어류임을 알 수 

있었다. 
이번 연구에서 도다리는 모든 크기군에서 갯지렁이류

를 가장 중요한 먹이생물로 섭식하였다. 큰 크기군으로 

갈수록 단각류의 상대중요도지수비는 다소 감소하고, 
산호충류와 해삼류의 상대중요도지수비가 다소 증가하

는 경향이 나타났지만, 뚜렷한 먹이전환은 일어나지 않

은 것으로 판단된다. 선행연구에 따르면 통영 주변 해역

에 서식하는 도다리는 갯지렁이류와 단각류에서 점차 

산호충류로 한 차례의 먹이전환이 일어났다고 보고되었

다(Nam, 2013). Nam (2013)의 연구에서 도다리는 표준

체장 15.0-17.0 cm의 크기군을 기준으로 점차 산호충류

의 습중량비가 증가하였으며, 단각류와 갯지렁이류의 

습중량비가 감소하였고, 21.0 cm 이상의 크기군에서 산

호충류가 가장 우점하였다. 이를 보면 도다리는 20.0 cm 
미만의 전장에서 먹이전환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추정된

다. 이번 연구에서 채집된 도다리의 전장 범위는 

14.1-33.9 cm로, 14.1 cm 미만의 도다리는 어획되지 않

았기 때문에 도다리의 전반적인 식성을 파악할 수 없었

다. 하지만 선행연구를 살펴본 결과(Table 3), 와카사만

에서 채집된 체장 4.5-8.2 mm의 도다리 자어는 미충류

(Urochordata)와 단각류를 주로 섭식하였고, 발해만에 

서식하는 체장 4.3-10.6 cm의 도다리는 연체동물류

(Mollusca)와 갑각류를 주로 섭식하였다(Kuwahara and 
Suzuki, 1983; Shuozeng, 1995a). 따라서 14.1 cm 미만 

크기의 도다리에서 소형 갑각류, 연체동물류, 미충류에

서 갯지렁이류로의 1차 먹이전환이 일어날 것으로 추측

Reference Research area Length range Main prey items

Kuwahara and Suzuki (1983) Wakasa Bay, Japan 4.5-8.2 mm
(BL, Body length)

by N; Urochordata, 
Amphipoda

Shuozeng (1995a) Bohai Sea, China 4.3-10.6 cm (BL) by %W; Mollusca, Crustacea

Table 3. Comparison the results of previous international studies of Pleuronichthys cornutus by research area, length range 
and main prey item

This study Nam (2013)
Research area South Sea Coastal water of Tongyeong

Collection year 2022, 2023 2010
Length range 14.1-33.9 cm (TL, Total length) 12.0-29.5 cm (SL, Standard length)

Main prey items (%IRI) Polychaeta (55.5%), 
Amphipoda (21.3%)

Polychaeta (46.9%), Amphipoda (37.4%), 
Anthozoa (12.0%)

Ontogenetic changes   
 of main prey items Polychaeta  Amphipoda → Polychaeta → Anthozoa

Table 2. Itemized comparison the results of previous in-country studies of Pleronichthys cornutus

되지만, 정확한 분석을 위해서는 14.1 cm 미만 개체들의 

식성 연구가 추가적으로 필요하다.
도다리의 성장에 따른 개체당 평균 먹이생물의 개체

수와 중량을 살펴보면, 평균 먹이생물의 개체수는 감소

하였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었고, 평균 먹이

생물의 중량은 증가하였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일반적으로 어류는 성장함에 따라 효율적인 에너지 섭

취를 위하여 작은 크기의 먹이생물에서 큰 크기의 먹이

생물로 크기를 변화시키며, 작은 개체를 여러 번 섭식

하는 것보다 한 번에 큰 개체를 섭식하는 경향을 보인

다(Cha et al., 1997; Huh et al., 2006; An et al., 2012). 
따라서 도다리는 성장함에 따라 늘어나는 에너지 요구

량을 충족하기 위하여 작은 크기의 먹이생물을 많이 

섭식하기보다 큰 크기의 먹이생물을 섭식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계절별 먹이생물의 조성 변화를 관찰한 결과, 도다리

는 모든 계절에서 갯지렁이류를 섭식하였으나 계절마다 

섭식 비율의 차이가 관찰되었다. 갯지렁이류는 봄철과 

가을철에 가장 우점하였으며, 여름철과 겨울철에는 비

교적 낮은 비율을 보였다. 여름철에 가장 우점했던 먹이

생물과 두 번째로 우점한 먹이생물은 각각 복족류와 단

각류로, 두 분류군 모두 사계절 중 가장 높은 비율을 

나타내었다. 여름철에 채집된 도다리는 주로 20.0 cm 
이하의 개체들이었는데, 가장 작은 크기군(＜20.0 cm)
에서 복족류와 단각류의 섭식 비율이 다른 크기군

(20.0-25.0 cm, ≥25.0 cm)보다 높았던 것을 알 수 있었

다. 따라서 여름철에 복족류와 단각류의 섭식 비율이 높

은 이유는 여름철에 채집된 도다리가 주로 다른 크기군

에 비해 복족류와 단각류의 섭식 비율이 높은 20.0 cm 
이하의 개체들이기 때문으로 추정된다. 겨울철에 가장 

우점한 먹이생물은 해삼류였다. 어류는 일반적으로 먹

이를 찾기 위한 에너지를 최소화하고, 섭식하기 위한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주로 서식 환경에서 출현량이 높

은 먹이생물을 주로 섭식한다고 알려져 있다(Persson 
and Diehl, 1990). 해삼은 겨울철에 주로 활동하는 저서

성 수산생물로, 대체적으로 8-10℃의 수온대에서 활발

하게 활동하며 수온이 높아지는 여름철 시기에는 하면

(夏眠)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Kim et al., 2012). 따라

서 이번 연구에서 겨울철에 해삼류의 섭식 비율이 높았

던 것은 도다리가 저수온기에 활발하게 활동하는 해삼

류를 많이 섭식했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결 론

남해에서 출현하는 도다리(Pleuronichthys cornutus)
의 식성을 파악하기 위해 2022년(2월, 4월, 5월, 8월, 11
월)과 2023년(1월, 2월, 4월, 7월, 10월)에 국립수산과학

원 수산과학조사선을 이용하여 총 207개체의 도다리를 

채집하였다. 채집된 도다리의 전장(TL)은 14.1-33.9 cm
의 범위를 보였으며, 공복 상태인 107개체를 제외한 100
개체의 위내용물을 분석하였다. 도다리의 가장 중요한 

먹이생물은 55.5%의 상대중요도지수비(%IRI)를 나타

낸 갯지렁이류(Polychaeta)였으며 그 다음으로 중요한 

먹이생물은 21.3%의 상대중요도지수비를 차지한 단각

류(Amphipoda)였다. 도다리는 모든 크기군에서 갯지렁

이류를 섭식하여 뚜렷한 먹이전환은 나타내지 않았으

며, 성장함에 따라 단각류의 중요도는 감소하였고, 산호

충류(Anthozoa)와 해삼류(Holothuroidea)의 중요도는 

증가하였다. 
또한, 성장에 따라 개체당 평균 먹이생물의 중량이 유

의하게 증가하였다. 도다리는 모든 계절에서 갯지렁이류

를 섭식하였으며, 특히 봄철과 가을철에 갯지렁이류의 

중요도가 가장 높았다. 여름철에는 복족류(Gastropoda)
가 가장 중요한 먹이생물이었으며, 겨울철에는 해삼류

가 가장 중요한 먹이생물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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